
젊음이 넘치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

이다. 동탄 지역이 농촌임에도 인근에 첨단 전

자단지 등이 인접해 있어 젊은 전문직 종사자

들이주로입주할것으로예상했기때문이다. 

이에 최 부사장은 시범단지를 즐거운 거리

만들기, 활기찬 도심 공간 만들기, 살고 싶은

동네 만들기 등 3가지 주된 테마로 구분해 특

화하였다. 특히, 주거 단지의 경우 생활가로

라는 공간을 배치하였다. 주거 단지 사이를 광

장과 비슷하게 만들어 야외 노천 카페가 들어

서거나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한 것이다. 또한, 친환경 개념을 접목시켜

전체 단지를 세로로 분할하는 3개의 녹지 축

을 살려 자연과 건물이 어우러지도록 하였다.

아파트 평면은 리모델링을 대비한 선진 구

조 및 설비 시스템 도입 등 미래 지향

형 평면을 개발해 적용했다.

“30년 가까이 건축 설계를 해오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현대 브랜드가 붙

은 많은 아파트를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네 아파트는 집만 있고 동네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이버 기기로 채워진

아파트가 훌륭하다는 인식은 자칫 집의

가치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

파트도 사람 냄새가 나는 생태형 공간이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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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한 것은 분당 이후 화성 신도시가 두 번째

이다. 그리고 최영택 부사장은 이 두 번의 설

계 공모전에서 모두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지난 1989년 분당 신도시 시범단지 설

계 공모에서도 설계 담당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접 설계에 참여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로

인해 현대산업개발은 시범단지 택지 우선 분양

권과 토목 공사 시공권을 따냈었다. 최영택 부

사장은“분당 시범단지 설계에서 국내 최초로

30층 아파트 단지를 선보여 이후 고층 아파트

단지의 전범이 되면서 보람을 느꼈다”며 이번

화성 신도시의‘녹색 도시’설계안도 친환경

도시개발의모델로활용되기를기대하였다.

최영택 부사장이 화성 신도시 시범단지를

설계하면서 모토로 삼은‘신나는 녹색 도시’는

“젊고 활기가 넘치는 녹색 도시로 꾸며야”

이사람

최영택 현대산업개발 부사장
화성 동탄 신도시 현상 설계 공모전최우수상수상

성 신도시를 설계하면서 떠올렸던 이

미지는 녹음이 우거진 공원의 잘 포

장된 도로에서 젊은 부부가 헤드 기어를 착용

하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컨셉도‘신나는 녹색 도시’의 구

현으로정했지요.”

최영택 현대산업개발 부사장은 화성 동탄

신도시 시범단지 40만평에 대한 도시 전체의

설계 방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

해 말 한국토지공사가 주최한 경기도 화성 동

탄 신도시 시범단지 설계 공모에 현대산업개

발, 무영건축, 한아도시연구소 직원들로 구성

된 설계팀을 이끌고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

하였다. 세 회사에서 우수 직원을 뽑아 만든

설계팀의 한 달 보름 동안의 헌신적인 설계

작업이빛을발한것이다.

토지공사의 화성 신도시 현상 설계 공

모전에는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19개

업체가 참여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설

계 공모전에서 당선된 업체에게는 택지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기 때문이었다. 토

지공사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업체에게

는 4만m2, 우수작 3만m2, 가작으로 선

정된 업체에게는 2만 5,000m2씩 공동

주택 용지를 우선 분양하기로 하였다. 결

국 심사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1위를 차지

하였고, 우수상은 포스코건설·월드뷰의

공동 작품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화성 신도시는 화성시 동탄

면 일대 274만평에 총 4만 가구의 주택

이 들어설 도농 복합형 계획도시이다.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시범단지 설계를

“화


